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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겐 코드(KODE) 미술관은 4 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건물을 번호로 부르며 전시 내용이 각자 다르다. 

나는 오늘 코드 3 전시관을 관람하러 왔다. 코드 3 전시관

은 1924년에 오픈했으며, 베르겐의 사업가이자 미술품 수

집가였던 라스무스 메이어(Rasmus Meyer)가 1916년에 자

신이 평생 수집한 그림, 조각, 가구, 공예품 등 970점을 기

부하면서 그 방대한 컬렉션을 전시하기 위해 특별히 건축

되었다고 한다.

 라스무스 메이어가 가장 정성을 기울여 수집한 미술품

은 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르드 뭉크(Edvard Munch)의 그

림들과‘노르웨이 미술의 황금기’라 일

컫는 1760년부터 1915년까지의 노르웨

이 미술 작품들이었다. 뭉크 컬렉션은 세

계에서 오슬로 미술관 다음으로 큰 규모

라고 하니 베르겐까지 와서 결코 놓칠 수 

없는 전시이다. 검은 가지만 앙상하게 남

아 있는 가로수길을 지나 뭉크 그림 배너

가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 코드 3 미술관 

앞에 섰을 때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얼굴

도 모르고 연락만 주고 받다가 마침내 실

제로 만나게 된 친구를 앞에 둔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육중한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섰다. 장중하고 엄숙한 건물 

바깥 분위기에 눌려서 나도 모르게 어둡게 가라앉은 분위

기를 기대 했다가 뜻밖에 밝고 아늑한 내부를 보고 안심했

다. 생각보다 천장도 낮아 친밀한 느낌이었고 입구 매표소

와 선물 가게도 한산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다. 티켓을 사

서 입장한 나는 바로 이어지는 전시관 안으로 들어섰다. 건

물 안은 전체적으로 환한 색깔의 나무 마루가 깔려져 있어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첫 번째로 나온 전시관은 벽과 천장에 그림이 가득 그려

져 있고 고풍스런 가구와 그릇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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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옛날 베르겐 상류 사회의 분위기를 재현해 놓은 방 

같았다.  처음 들어온 전시 공간에 익숙해지기 위해 천천히 

둘러 보다가 재미있는 그림을 발견했다. 천장과 벽에 그려

진 그림들은 왕과 신하들, 귀족들이 천상에서 내려 온 천사

들로부터 왕관과 화환을 받고 파란 하늘이 펼쳐진 잔디밭

에 모여 만찬을 한다거나 음악을 즐기고 있는 정경들이었

는데 한쪽 벽에 바다로부터 예언자처럼 보이는 남자가 한 

명 막 육지로 올라오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다. 

특이한 것은 그 남자가 물을 향해 가리키고 있는 왼손의 

검지손가락이었다. 그의 손가락 밑에는 갓 잡아 올린 커다

란 물고기가 한 마리 그려져 있었다. 그 

물고기를 들고 있는 것은 물의 요정 같

은 아기였고 그 아기는 다시 자신의 왼

손 검지손가락으로 물고기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기 요정 밑에는 인어처럼 꼬리

가 달린 또 하나 아기 요정이 싱싱한 물

고기를 한아름 건져 들고 육지로 밀어 

올리는 중이다. 푸른 바닷물은 막 흘러 

넘치는 듯했고 물 건너 반대편에는 바위

로 만들어진 절벽이 서 있었다. 

육지의 인간과 물의 요정이 함께 가리

키고 있는 그 물고기는 바로 대구였다. 

물에서 잡혀 나와 긴 몸을 늘어뜨리고 아가미를 벌리고 있

는 그 모습은 브뤼겐 지구에 검은 나무 조각으로 남아있는 

대구와 똑같은 형상이었다. 13세기부터 대구 잡는  배가 모

여들어 유럽 최대 대구 무역항으로 부상했던 베르겐의 역

사가 이 그림 한 장면에 나타나 있었다. 그림의 인물과 아

기 요정이 함께 손가락으로 대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그 

물고기가 인간이 노력할 때 바다가 주는 선물이라는 의미 

같아서 정말 감동스러웠다. 뭉크 컬렉션이 아니라 이 그림 

한 폭이 베르겐 코드 3에서 가장 귀한 작품이 아닐까? 나

는 그림 앞에 멈추어 서서 다시 한 번 불변의 이미지로 남

아 있는 베르겐의 대구를 한동안 바라 보았다 

Norway in a Nutshell
김효신의 노르웨이 베르겐 여행기


